
 

모둠 1 분임장 김종호 서기명 전대욱 
주제 1. 센터의 역할, 행정과 민간의 거버넌스, 민과 민의 소통과 거버넌스 

내용 -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경험은? 타 마을공동체와 집담회 등 
네트워킹 활동에 지원을 받음. 활동가가 부족해서 퇴근 후 모임을 갖기 때문에 
큰 지원은 필요가 없었고, 정산 등 관리과정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편하게 
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. 
- 아파트의 경우 입대위의 허락을 받아야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, 
현재 입대위와 마을공동체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. 입대위와의 이러한 
갈등이나 권한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. 입대위가 건강한 경우 마을공동체 
활동의 지원이 가능하나, 대부분의 입대위가 그렇지 않음. 종교단체의 
경우에도 그러한 건강성을 유지해야 함 
- 자원봉사센터 등 공공조직이지만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
발굴이 오히려 쉬울 수 있음. 특히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자발성이라는 동기 
자체가 오히려 모호하고 사람들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함. 
결과적으로 마을의 인적자원 육성과 관련해서는 마을주민들에 대한 시민성 
교육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
- 주민의 필요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만, 이러한 필요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
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중요함. 실제로 성미산의 사례 등은 누구나 
필요한 내용을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찾아낼 수 있었음. 생협의 사례도 
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
- 실제로 마을 현장에서는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존재하고, 
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관변단체 인사들이 존재함. 실제로 
마을현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과 언젠가 조우하고 함께 해야 하는데 이는 
실제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. 오히려 가볍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 
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
- 사람을 활동에 필요한 자원으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함. 자원이라기 보다는 
필요나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
마을이라고 생각함. 사람들이 모임에 애착을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활성화와 
인력을 키워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함 
-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다면 굳이 지속가능할 필요는 없는데, 굳이 
억지로 지속가능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? 물론 지속가능성은 각자의 몫이라고 
보는데, 그런데 지역사회 전체로 볼 때는 다양한 공동체가 일어나고 
활성화되기 위해 공유해야 할 자산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함. 
- 공동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, 마을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맥락이 
있지 않을까 생각함. 즉 마을공동체는 주거 등 생활공동체나 혹은 기호공동체 
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,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
추상적일 수 있기에, 지역재단 등은 필요하나 제도화 등에 있어서 이러한 
다양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
- 주민들에게 활동원칙과 기준이라는 경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
않다고 생각하고, 지원 등을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. 지원은 
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부족한 자원을 보충해주는 것이 
지속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
- 주민들간 세대간 어우러질 수 있는 활동들이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는 
방법이 될 수 있음, 이러한 활동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



  

정리 (분임장 정리) 
- 실제 경험속에서의 우려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지속 
지원에 의해서 지속가능한지, 공동체성은 무엇인지,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
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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